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9. 10.>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제24조 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1) 항생물질ᆞ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

산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ᆞ회수된 축산물

 마. 가축의 도살ᆞ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ᆞ내장

ᆞ피ᆞ가죽ᆞ발굽ᆞ머리ᆞ유방 등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가. 농장ᆞ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나. 사료 또는 비료(이하 “사료등”이라 한다)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도축부산물 열처리정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골분(뼛가루)ᆞ육분(고깃가루)ᆞ육골분(고기뼛가루)ᆞ우모

분(깃털가루) 등 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ᆞ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사료등의 원료

로 제공한 축산물 시험ᆞ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ᆞ집유업ᆞ축산물가공업ᆞ식육포장처리

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재활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등

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해당 축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용도전환의 기준

 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나.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ᆞ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항생물질ᆞ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

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 시험ᆞ검사기관의 장이 기준초과 또는 안전

성 확보방법 등을 고려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